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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헌정질서 문란 자행한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라! -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문란 자행한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하고 명명

백백히 진상을 규명하라!

유래 없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건으로 전국민이 경악과 실의에

빠졌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농락당하며 권력을 남용한 사실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최순실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권력을 본인의 권력인 양 쥐고

흔들며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기밀문서까지 손을 뻗쳤다.

또한 이를 통해 본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등 상상할 수 없을 막대한

규모의 부정부패를 저질러왔다.

이에 국민들은 전국적인 시국선언과 대규모 촛불집회를 통해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진실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율은 6주 연속 떨어지며 11.1%까지 추락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현 사태에 대한 위기의식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회성

사과와 동정 유발로 순간을 모면하고자 급급해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부정한 박근혜

정권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 더 이상 우리는 부패한 정권에게

대한민국의 발전과 희망을 기대하지 않으며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최순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후퇴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박근혜 정권은 지금까지 자행한 사실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진실을 명백하게 규명하라.

둘째,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고 무너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라.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후안무치한 국정농단의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진실한 사과를 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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